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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아닌우리
코디네이터조문희 님

2003년 4월에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입

사하기 전까지는 병원에서 기증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환자들이 아픔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있도록그들을돌보는간호사로일을했다. 협

회에서의내일은기증자를만나고조혈모세포기

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증에 대한

막연한불안감이없도록하여혈액질환환자들의

아픔에서벗어나도록이식을조정하는그전보다

더책임이막중한일을하고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조문희간호사입니

다. 몇년전에골수기증신청하신거기억나시나

요?”“네, 물론 기억하죠. 저랑 맞는 사람이 있나

요? 감사드립니다. 정말감사합니다.”몇년전에

신청했던 골수기증신청, 바쁘게 살아가며 기증신

청을 잊고 살아갈 한 기증자에게 낯선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서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있다고, 조혈모세포기증을하라고하면당

황할수있는일이다. 그런데정말흔쾌히기증에

동의해주시면서오히려나에게감사하다는말을

연거푸 하시는 기증자 분께 더더욱 감사한 맘이

생긴다.

또 어떤 분은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몇 년간

일하시면서정규직을바라시던한기증자분이있

었는데공교롭게도기증일정이정규직으로올라

갈수있는시험이있는이틀전이었다. 본인은건

강하니잘되지않을경우다시시험을보면되고

그 전에 틈틈이 공부를 해 놓겠다고 하시며 기증

을 하셨다. 엉덩이 밑에 모래주머니를 깔고 누워

서공부를하셨던기증자분이셨는데예상대로시

험에떨어지셨다고한다. 내가오히려죄송스러워

연락드리기가어려웠는데어느날밝은목소리로

기증자분께연락이왔다. 회사에서그시험이후

특별전형으로 정규직을 선발하는데 골수 기증한

일을좋게봤는지정규직으로선발되었다며감사

하단전화를주셨다. 하지만나는그분이골수기

증으로 정규직에 선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누는사람들 코디네이터이야기

조혈모세포 기증, 물론 다시 생성이 되는 세포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것을 그것도 신체의 일부분을 얼굴도 전혀 모르는 그

야말로“남”에게 준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협회에 입사

하기 전까지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하는생각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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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일하시면서 늘 항상 본인보다는 남을 배

려하는마음으로일하셨기때문에정규직원이되

셨고우연히도시기가그렇게맞았던것같다.

세상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사람들이많이살고있음을기증자들을통

해새삼깨닫는다. 협회에서코디네이터로일하면

서다양한분야에서일하고계시는많은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항상 그분들을 통해 난 참 많은

걸배우고느끼며살아가는것같다. 언제나긍정

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웃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또한 따라 가려고 노력하게 된다. 처음에는 모르

는기증자들을만나어색한분위기에서얘기나누

는 게 불편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내

가그시간을즐기고있는것같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남

에게 베풀 줄 알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어쩌면살아가면서만나기힘든사람들을매일매

일 만나고 있다. 한때 나는 참 운이 없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혼자 생각했던 적이 있다. 이런 생각

을버리고긍정적으로생각하고세상을다른각도

로바라볼수있도록해준내가만났던모든기증

자분들에게감사하다는말을전하고싶다. 그리고

항상건강하시라는말도함께...


